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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한국시각) 브라질월드컵 F조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의첫골을성공시킨리오넬메시가동료앙헬디마리아의허리에올라손을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

나)가 월드컵 본선 슬럼프를 완전히 털어

낸모양새다

메시는 26일(한국시각)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열

린나이지리아와의 2014 브라질월드컵 F

조조별리그 3차전에서 2골을몰아쳐아르

헨티나의 32 승리를이끌었다

메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1골 2차전

에서 1골을넣은데이어 3경기연속골을

터트렸다이전월드컵에서메시가보여준

성적에비하면괄목할만한성과다

클럽에서는멈추지않는골행진을펼친

메시지만월드컵본선에만가면작아진다

는비판을면치못했다

2006년 2010년 월드컵에서 메시는 1골

을넣는데그쳤다그나마도2006년월드컵

본선데뷔전에서넣은골이마지막이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한 10시

즌 동안 276경기에 나와 243골로 경기당

평균 088골을찍었다는점을고려하면한

없이초라한성적이다

클럽에서는펄펄날고도월드컵에서골

을 넣지 못하니 메시가 축구 전설의 반열

에오르기엔부족하다는따가운시선이늘

따라다녔다

그러나이번월드컵에서메시는매경기

골맛을보며그간월드컵에서의부진을톡

톡히만회하고있다

메시가반전의계기를마련한것은이번

대회 그의 첫 경기인 16일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와의 조별리그 1차전이었다 팀

이 10으로앞선후반 20분메시는곤살로

이과인(나폴리)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문

전으로 침투 수비수를 제치고서 왼발로

마무리해 월드컵 본선에서 8년 만에 골을

터뜨렸다

이골로아르헨티나는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에 21로이겼다

8년에 걸친 부담감을 털어내자 메시의

활약은 계속됐다 22일 이란과의 2차전에

서도 메시의 해결사 기질이 번뜩였다 아

르헨티나는극단적인수비위주의전략을

펴는 이란에 막혀 90분간 00 균형을 깨

뜨리지못하다가후반추가시간메시의천

금같은왼발슈팅으로이란의 골문을열

었다 이골로아르헨티나는 10으로승리

하며 16강진출을확정했다

26일나이지리아와의 3차전에서는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더니 전반 추가시간

직접프리킥골까지더해 2골을몰아쳤다

경기후메시는 어릴때부터무척하고

싶던 것을 해냈다며 오늘 내 꿈이 실현

됐다고 감격에 젖어했다 그러면서도

우리팀은똑같은꿈을꾸고있기에계속

해서침착함을유지해야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꿈을 향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이

라고말했다

메시는 단숨에 4골을 쌓으면서 득점왕

경쟁에도당당히도전장을내밀었다

메시는 이제 득점 부문에서 클럽 동료

이자브라질축구스타인네이마르와함께

1위를달리게됐다

이들의뒤를이어프랑스의카림벤제마

(레알 마드리드) 콜롬비아의하메스로드

리게스(AS모나코) 독일의 토마스 뮐러

(바이에른뮌헨)등 6명이 3골로바짝추격

하고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유럽축구연맹

(UEFA) 등에서 수많은 개인 팀 트로피

를 휩쓴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우

승트로피와득점왕까지추가할수있을지

관심이집중된다 연합뉴스

3경기 4골 폭발메시 월드컵

2014 브라질월드컵조별리그두경기에

서 8골을 몰아넣는 괴력을 과시한 프랑스

가10명으로맞선에콰도르를상대로는골

을뽑지못하고무승부를기록했다

그러나 1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투혼을

발휘한에콰도르는 16강 진출에실패하며

땅을쳤고웃은쪽은프랑스였다

프랑스는 26일(한국시각)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

린 대회 E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에콰도

르를맞아후반 5분상대선수퇴장으로얻

은수적우세를살리지못하고 00 무승부

를이뤘다

프랑스는 3전 전승의 목표는 이루지 못

했지만 2승 1무(승점 7)로 E조 1위를확정

했다 프랑스는 16강에서 F조 2위 나이지

리아와맞붙는다

프랑스를꺾으면 16강에진출할수있었

던에콰도르(승점 4)는수적열세속에서도

잘싸웠지만이날승리한스위스(승점6)에

승점에서밀려남미 6개국중유일하게다

음라운드에오르지못한국가가됐다

E조의남은 16강티켓은온두라스를 3

0으로 격파한 스위스가 가져갔다 스위스

를 기다리는 상대는 리오넬 메시(바르셀

로나)의아르헨티나(F조 1위)다 프랑스는

에콰도르에비기기만해도 16강진출은물

론E조 1위를결정지을수있었다

같은 시간 브라질마나우스의 아마조니

아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E조 3차전

에서는스위스가제르단샤치리(바이에른

뮌헨)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온두라스에

30으로승리했다

스위스가극적으로 16강행 막차에올라

탄 반면 16강 진출을 위해 일단 세 골 차

이상의다득점승리를노려야했던온두라

스는반대로세골을내주면서 3패로이번

대회를마감했다

스위스는공격의핵샤치리를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내세워 온두라

스골대를노렸다

결승골은 전반 6분 일찌감치 터져 나왔

다 샤치리는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가

운데로 치고 들어오다가 방향을 틀며 왼

쪽 골대를 겨냥해 왼발로 감아 차는 슛을

했다 온두라스 골키퍼가 제대로 쫓아가

지도 못할 만큼 기습적이었던 슛은 골대

구석에제대로꽂혔다

기세가 오른 샤치리는 전반 31분에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샤치리는 후반 26분

에도드리미치가내준패스를받아골대로

밀어넣어해트트릭을완성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전서또 2골

네이마르와득점공동선두

월드컵우승득점왕노려

프랑스 조 1위스위스 온두라스격파 16강 진출

프랑스와비긴에콰도르 남미국가중유일하게 16강 실패


